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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ale defectors' 
emo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criminal victimizations when compared with 

general Korean male population, the reference group, and to explore mental health and medic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Using and analyzing merged data from �Crime 
Victimization in Korea, 5 (2006),� and �A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2006),� the author 
found that group differences do exist in the components of emo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possible victimizations from crimes and violences. For each of emotive and cogni-
tive responses to threat of victimizations, North Korean defector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eneral male population except perceived vulnerability. For behavioral responses,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to provide the 
evidences for the need of transformations of micro- and macro-level health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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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0년 1월 기준 2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에 입국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북한의 

체제를 경험한 후 북한의 식량부족, 경제난이나 체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 머물다가 한

국 등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은 순탄하지 않다[1]. 탈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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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을 통한 남한입국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생존에 위협적

인 체험이 주는 참혹한 고통으로 인한 신체 및 심리적 외상을 

가지게 되고[2], 많은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

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하게 되며[3], 그에 덧붙여 남

한사회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결국 이들은 한국

에서 정신적 불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

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불안 및 행동화 장

애, 음주문제 등의 많은 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한다[4].

비단 탈북자들이 아니더라도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주의 난민(refugees)이나 이주민(migrants)들은 특

히 폭력에 노출된다[5].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iagno-

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Ⅳ, 

DSM-Ⅳ, 1994)에 의하면 우연히 발생한 기술결함이나 사

고 외에도 사람인 저지른 사건으로서의 폭력이나 범죄행위 

피해 경험도 중요한 외상으로 분류된다. 외상적 경험을 한 

난민/이주민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

험하게 된다[6-11]. 외상적 경험을 하는 난민/이주민들은 대

개 공포증을 가지게 되는데[12], 북한이탈주민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난민임에도 불구

하고 중국 등지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로서 규정되어 강제노동, 성적 착취, 인신매매 등 폭력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북한 송환시에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다는 공포감속에서 고달프고 절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1]. 

본 연구는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이 과거 체험했던 인

권유린, 폭력, 체포, 강제소환 등의 두려움은 사실 상당 부분 

그것이 북한체제이든 비인도적 제3국이든 국가 및 공권력

에 의해 자행되는 ‘합법화된 범죄/폭력’이 가져다주는 피해

에 대한 두려움이다[3].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입국 전부터 

인권유린과 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합법화된 범죄/폭력행위

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일상속에서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한국인

들과 상호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범죄/폭력피해 위험에 대

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비정상적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의 

문헌에서 아직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주제 분야, 즉 북

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을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중에서 

남성들이 가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정서), 범죄피해 

위험지각(인지), 범죄피해에 대한 행동적 대응(보호행동)의 

주요 특질을 살펴보고, 특히 남한 준거집단인 일반 남성들과

의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연후 연구결과가 

가지는 보건의료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공개처형, 고문, 구타 등의 목격과 위협이 주는 정신적 고

통을 겪게 되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범죄/일탈행동/폭력의 피해로 인한 외상은 임상적 측면에서 

특히 정신보건 문제와 관련된다[13]. 범죄폭력 피해자들에

게 공통적으로 남는 것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외상들이다

[14]. 심지어 아직 실제 피해자는 아니지만 단지 가상적 범죄 

및 폭력 피해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인지하거나 두

려움을 가지게 될수록 정신건강은 매우 심하게 훼손되는 경

향성을 가진다[1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늘날 중요한 정신과적 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적응에서 매

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1994)에 의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

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죽음이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로 인한 두려움/절망감/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외상적 경험

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피하면서 

일반적 반응이 둔해지고, 각성의 증가로 인한 증상들이 지속

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의 중요기능의 장애에 

처해져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사건을 경

험한 후 잠복기를 거쳐 경험되는데, 이러한 외상적 반응은 

종종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외상적 사건과 연관

된 환경적 위협에 대해 주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예

민함을 보여 준다[17].

탈북자들이 중국 등 제3국의 장, 단기 체류 속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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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 생애사건인 범죄 및 폭력행위

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단지 타인의 피해를 목격했든지 아니

면 발생 및 목격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경험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든지 그러

한 범죄 및 폭력의 직·간접적 피해 및 그 개연성의 존재는 

당시 그들의 정신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현재적, 잠재적 

위해요인이었으며, 이는 이들 탈북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18,19]. 그런데 과거 불안

정한 상태와 달리 북한이탈남성들이 경찰청에서 지정한 신

변보호담당관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하게 한국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20], 여전히 범죄피해에 대

해서-비록 그것이 개연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민감하면서

도 독특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선행문헌에서 일반인구집단을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적, 인

지적, 행동적 반응간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었으며, 그것들이 

하나의 다중개념구성물(multifaceted construct)을 구성한

다고 보았다[21,22]. 본 연구는 이 개념을 북한이탈남성들에

게 적용하여 일반 한국남성들과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남성들의 정서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자신과 가족 등 주변인들이 범죄폭력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는 북한이탈남성

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범죄폭력 피해의 위협에 대

한 정서적 반응으로 개념화[22]되어 온 범죄에 대한 두려움

(fear of crime) 혹은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fear of victimization)을 일반인들보다 북한이탈남성들이 

극명하고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탈남성들의 인지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범죄폭력 피해의 위협

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이른바 범죄피해 위험인지(risk 

perception)라고 하여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

며, 범죄피해의 위험인지는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전적으로 비정서적 요소로만 구성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인 위험인지를 구성하는 요

소는 두 가지인데, 범죄폭력 피해의 발생확률에 대한 주관

적 평가, 그리고 범죄폭력 위험의 크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다[23,24].  

셋째, 북한이탈남성들의 행동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정서적, 인지적 반응 외

에도 개인들이 범죄폭력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적 반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구들[25-27]은 그러한 행동적 반응을 수동적/회피적 

보호행동(avoidance behavior)-예컨대, 범죄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과 적극적/방어적 보

호행동(defensive behavior)-예컨대, 방어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현관에 이중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하

기도 하였고, 개인 자신을 위한 보호행동과 특히 가족구성원

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보호행동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위험인지, 보호행동

에 있어서 북한이탈남성 집단과 준거집단(일반 한국남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적으로 연구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특히 북한이탈남성들의 범죄피해

에 대한 정서, 인지, 보호행동의 주요 특질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건의료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

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들을 제시하였다. 북

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대

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가설

화하였다. 

연구가설 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

죄피해의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

죄피해의 위험인지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

다 범죄피해의 가능성 지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

다 범죄피해의 심각성 지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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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

도, 행동적 반응인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 있어서 두 집

단 간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확히 예측

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 인구집단에서 대체로 범죄피해

에 대한 정서 및 인지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에 관련된 보호적 행동조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보인다[21-23].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들이 북한 및 중국 등

에서 범죄/일탈행동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어도 장래 

범죄의 예방적 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범죄피해 경험의 부정적 생애사건이 때로는 개인이 가용

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28]. 회

복/접종(resilience/inoculation) 관점은 예컨대 탈북자들

의 이전의 피해경험은 미래의 피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처전략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

다고 바라보지만, 취약성(vulnerability) 관점은 탈북자들이 

외상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오히려 한국 정착 이후

의 범죄폭력 등 부정적 경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

다는 점에 주목한다[29].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게다가 특히 자택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중자물쇠, 쇠창살, 비디오폰, 비상벨 등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및 경비회사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비

용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내에서 최

하층으로 머무르는 이상[30,31] 그 같은 방어적 보호행동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북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

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연구가설 3: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

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

다 범죄피해로부터 자기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

다 범죄피해로부터 가정/자택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두 가지 원자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변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친 자료

(merged data)이다. 두 가지 원자료는 2006년의 유사한 시

점에서 한국의 국책연구원의 전문인력의 조사설계를 거쳐 

획득된 비교적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다. 우선 첫 번째 원자료

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피

해에 대한 조사, 5차(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 5)’ 

설문조사에 입각하여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에 수집

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의 제

5차년도 조사로 공식 범죄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범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과 범죄문

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 데 조사의 목적

이 있었다. 설문지는 개인의 생활양식 및 일상 활동, 범죄추

세, 범죄의 심각성,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죄예방

조치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범죄유형(자동차 

부품절도, 자동차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

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과 성희롱)별 피해상황 등

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의 표본추출방식은 규모

비례확률표본추출로서 그 추출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인

구주택총조사’의 15세 이상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도별 표본 

수를 할당한 후, 최종표집단위인 100개의 읍, 면, 동을 선정

하고, 각 최종표집단위 당 20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감안하

여 시도별 조사 표본 수 할당을 한 후 표집하였다. 상대적으

로 조사가 쉬운 학생과 주부 집단에 대해서는 표본의 상한선

을 설정하였으며, 학생은 20%가 넘지 않도록 하며, 무직자

는 남성 응답자의 5% 이내, 가정주부 및 무직자는 여성응답

자의 35% 이내로 설정하여 표집하였다. 이 자료의 수집을 

위해 직접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원기

입과 응답자기입 방식을 병행하였다.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1,251명으로서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이다. 본 연구

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들 응답자들 중에

서 남성들인 625명이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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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자료는 역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

해 실태 조사(A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설문

조사에 입각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수집된 자료이다.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

한 실태를 알아보고, 범죄피해 인식, 사회적 반응을 점검함으

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 그 설문지의 중요한 부분은 응답자인 북한이탈주

민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범죄 일반에 대한 태도

와 인식, 각종 범죄 피해 경험자의 피해사항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20세 이상 탈북자들

을 대상으로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를 한 것으로 표본추

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과 눈덩이표본추출 방식을 병행하였

다. 자료수집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과 단체 종사자를 

만나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보제공자를 

소개받았으며, 이들 정보제공자를 통해 해당지역의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저렴한 

이 임대아파트에 밀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제공자

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분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광역단체와 해당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분포비율에 맞게 표본크기를 정하였다.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214명으로서 마찬가지로 횡단면자료

이다. 본 연구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들 응

답자들 중에서 남성들인 91명이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이처럼 두 가지 원

자료의 공통변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친 것인데, 대한민국 

남성들과 북한이탈남성들을 모두 합치면 716명의 사례가 

된다. 두 원자료가 획득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범죄피해 및 범죄폭력

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은 관련 언론

의 보도 등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

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원자료가 대체로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32-34]. 다음에서는 공통변

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의 측정에 대한 살펴본다.

2.  변인의 측정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두 가지 원자료에서 상호비교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나이와 가구소득이다. 나이는 

만 나이가 측정되었고,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전체소득으

로 측정되었다.

2) 범죄피해의 두려움

일부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

니라 범죄피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측정하여 사용한 경우[23]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사용한 측정변인은 구체적 범죄유형이나 상황을 전제하

고 측정한 범죄피해의 두려움, 즉 정서척도이다. 앞서 언급

한 두 가지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기가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

며,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절도, 강도, 폭행 등 보다 구체적으로는 7가지의 범죄피해 

상황을 전제하고 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값[α]=0.897).  

3) 범죄피해 위험인지

범죄피해 위험인지는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 지각과 심

각성 지각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 지각

은 미래에 범죄피해가 앞으로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

성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개념화[35]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

능성이 더 높다’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심각

성 지각은 위험지각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 중 하나로서 위

험의 위중도 혹은 심각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크기, 혹은 범죄피해 위험의 심각

성의 크기에 대해 응답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평가로 개념화

하였으며, 조사 설문에서는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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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비해 피해의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

다’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

(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

선행연구[23,25-27]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행동을 회

피적 보호행동과 방어적 보호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한 경우

가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자신을 포함하여 가

정/자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누어 측정한 경우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부터 보호행동을 범죄피해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피해로부터 가정/자택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한다. 범죄피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측정항목은 모두  

6개로서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다’, ‘밤

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밤에 일이 있

으면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 일을 미룬다’, ‘되도록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끝

으로 ‘하루 이틀 집을 비워 놓았을 때 이웃집에 돌보아 달라

고 부탁한다’에 각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빈도를 묻는 질문

에 대한 응답을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

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신

뢰도 계수값[α]=0.831). 자신의 가정을 범죄피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행동의 측정항목은 모두 6개로서 ‘밤에 잘 때 꼭 

창문까지 잠그고 잔다’,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를 설치

하였다’, ‘창문밖에 쇠창살을 설치하였다’, ‘비디오폰을 설치하

였다’, ‘관할 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방범전화를 연결하였

다’, 그리고 ‘민간경비회사와 경비계약을 맺고 있다’에 각 해당

하는 조치를 취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예=1, 

아니다=0)으로 측정되었다(신뢰도 계수값[α]=0.669).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서 차이검정(독립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였다. 먼저 가설검정에 앞서 측정척도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사용한 신뢰도 분석을 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는 측정항목의 제시와 더불어 앞에서 이미 제

시하였다. 구성개념들의 신뢰도 계수 값은 0.669-0.897의 

범위를 보여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16명의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우선 일반 한국남성은 625명(87.3%), 

북한이탈남성은 91명(12.7%)이었다. 두 집단 간에 연령별 

분포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관측되고(참고로, 일반 한국

남성 집단의 평균나이는 38.34세이고, 표준편차는 13.52인 

반면, 북한이탈남성 집단의 평균나이는 40.26세이고, 표준

편차는 12.36임), 특히 월가구소득의 분포에서 현저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북한이탈남성 집단

의 평균 월가구소득은 85.84만원이고, 표준편차는 58.39인 

반면, 일반 한국남성 집단의 평균 월가구소득은 323.18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116.79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 소

득수준의 심각한 열세는 선행연구[30,31]의 보고와 일치 

한다. 

2.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평균   

  차이검정

다음 Table 2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각각 정서, 

인지, 행동척도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위험인

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

는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토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 위험인지 중 심각

성 지각은 각각 일반 한국남성 집단보다 북한이탈남성 집단

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반면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피해로부터 보호

행동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평균적으로 북한이탈

남성보다는 일반 한국남성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행동별로 통계적 유의미성 유무 차이

가 있긴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남성들의 범

죄피해 대응 관련 일상적 행동이 더욱 자기보호적임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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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탈북남성들은 일반남성들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느끼고 있고 범죄피해의 심각성

에 대해 모두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에 대해 스스

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가설 1, 2-2, 3-1이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Table 1.  �Demograph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General Korean males North Korean
male defectors Entire sample

Age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75 (12.0)
 108 (17.3)

  141 (22.6)
  161 (25.8)
  102 (16.3)
  38 (6.1)
    0 (0.0)

  0 (0.0)
 15 (16.5)
 34 (37.4)
  30 (33.0)
  4 (4.4)
  4 (4.4)
  4 (4.4)

  75 (10.5)
123 (17.2)
 175 (24.4)
 191 (26.7)
 106 (14.8)
  42 (5.9)
    4 (0.6)

Monthly family income No income
50 and below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No answer

     0 (0.0)
     0 (0.0)
     3 (0.5)
   47 (7.5)

  172 (27.5)
  220 (35.2)
  109 (17.4)
  62 (9.9)
  12 (1.9)

  7 (7.7)
  18 (19.8)
   20 (22.0)
   37 (40.7)

  7 (7.7)
   0 (0.0)
   0 (0.0)
   0 (0.0)
   2 (2.2)

    7 (1.0)
  18 (2.5)
  23 (3.2)
  84 (11.7)

 179 (25.0)
 220 (30.7)
 109 (15.2)
  62 (8.7)
  14 (2.0)

Total                 625 (100)               91 (100)  71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Subscale measures of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on victimizations of crime/
violence

t-value
General Korean males North Korean male 

defectors

Mean SD Mean SD

Fear of victimizations      2.55* 1.74 0.48 2.19 1.21
   Theft of a car      2.14* 1.68 0.66 2.13 1.41
   House burglary      4.31*** 1.72 0.68 2.23 1.10
   House breaking and violence      3.02** 1.89 0.62 2.30 1.27
   Pickpocket      2.89** 1.75 0.67 2.14 1.27
   Violence out of home      2.47* 1.75 0.64 2.08 1.25
   Violence from a stranger      2.51* 1.73 0.64 1.93 1.02
   Violence from an acquaintance      2.27* 1.67 0.62 2.07 1.65
Perceived vulnerability     -2.99 1.81 0.55 1.78 1.02
Perceived severity      5.12*** 1.85 0.74 2.51 1.20
Self-protective behaviors     -2.66** 1.49 0.50 1.33 0.67
   Avoiding certain places      -7.38*** 1.48 0.59 1.15 0.36
   Going with someone at night     -2.93** 1.38 0.60 1.22 0.47
   Putting off a job for fear at night     -1.06 1.36 0.58 1.29 0.95
   Not possessing cash if possible     -1.91 1.78 0.76 1.66 1.20
   Avoiding going by taxi at night     -1.45 1.47 0.66 1.35 1.03
   Ask for help to neighbors when vacating a house     -1.19 1.44 0.64 1.35 1.0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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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가정     

  보호행동의 차이검정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의 가정/자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차이를 교

차 분석하여 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

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 중에서 밤에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취침(X2=12.62, p‹0.001), 현관/창

문에 이중자물쇠를 설치(X2=73.93, p‹0.001), 비디오폰의 

설치(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량=41.10, p‹0.001), 

관할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등 연결(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량=8.98, p=0.007)의 네 가지 행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

지 행동, 즉 창문밖에 쇠창살 설치(X2=0.47, p=0.50)와 민간

경비회사와의 경비계약 체결(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

량=4.66, p=0.117)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 외

에 가정을 보호하는 행동 경험에 있어서도 대체로 일반 한국

남성들이 북한이탈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연구가설 3-2가 대체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문헌에서 아직 진지하

게 취급되지 않았던 북한이탈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 

인지, 행동 반응을 일반 한국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

였다. 북한이탈남성들은 일반남성들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에 대해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행동을 덜 빈번하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적으로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과 차별화되고 독

특한, 범죄폭력에 대응하는 심리사회 및 행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권력이 암묵

적으로 승인한 합법화된 범죄폭력의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일상 속에서 내면화해 왔기 때문에 그 심리적 여파는 작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한국

Table 3.  �Home-protective behaviors in each group 

Entire sample (n=716)

General Korean males 
(n=625)

North Korean male 
defectors (n=91)

X2 or Fisher’s 
exact test

Going to bed after locking the window Yes 485 (77.6) 55 (60.4) 12.62***

No  140 (22.4) 36 (39.6)

Doublelocking doors and windows Yes 465 (74.4) 27 (29.7) 173.93***

No  160 (25.6) 64 (70.3)

Using iron window bar Yes 292 (46.7) 46 (50.5) 0.47
No 333 (53.3) 45 (49.5)

Using video phone Yes  176 (28.2) 3 (3.3) 41.10***

No 449 (71.8) 86 (94.5)
No answer   0 (0.0) 2 (2.2)

Using alarm bell service from the police 
station

Yes 22 (3.5) 1 (1.1) 8.98**

No 603 (96.5) 88 (96.7)
No answer   0 (0.0) 2 (2.2)

Using private security service Yes 22 (3.5) 2 (2.2) 4.66
No 603 (96.5) 88 (96.7)
No answer   0 (0.0) 1 (1.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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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상호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공포성향 반응

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

구결과도 정확히 그 추론을 지지하여 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난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

의 위기를 드러내는 기존 연구들, 예컨대 미국 내 보스니아 

난민의 정신, 정서적 외상과 부적응[36], 호주 내 아프리카 

난민들의 실업 위기 외에도 혁신적 재배치 프로그램

(relocation program)이 요청될 정도로 정신건강의 심대한 

위협[37], 그리고 수단인들의 인종학살로 인해 이집트의 카

이로에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다푸르(Dafur) 지역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외상적 증후군의 위기 상황

[38] 등을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혹은 장차 평화

통일이 실현된 한반도에 능동적 주체로서 통합되는 데 정신

심리사회적 제약조건[39]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범죄로부터 보호행동

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상적 범죄폭력의 피

해로부터 극히 비정상적인 범죄공포와 위험인지에 있어서 

지나친 민감성을 보여 주고 있는 북한이탈남성들의 독특성

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국가나 문화권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

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존재로서 개인 단위의 미시적 수준

에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적 시사점들을 내포한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입

국후 하나원에서 적응을 위한 단기교육을 받고 곧 바로 남한

의 경쟁체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

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통합 

이슈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일

종의 사회적 실험과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

는 통일이 가져올 심리학적 결과[39]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범죄 및 일탈행동이 급증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한이

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다양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40]. 본 연

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12]와 적응

[41]을 위한 미시적 정신보건의료정책을 형성하는 데 필요

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충격적 외상을 경

험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접촉 및 치료적 관계를 보다 적극

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심리측정, 심리적 안

정을 위한 치료,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재활치료 등을 위

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42]. 심리측정과 상

담이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부재[3]하는 등 현재 이와 같은 

기능들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

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조기에 평가·사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 활용할 필요

[18,4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적 척

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미시적 개입 정책의 근거를 효

과적으로 모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

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와 같은 일관성을 가진 척도로써 북

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부적응 양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향후 근거중심의 정신보

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남성들과 일반 한국남성들 간에 정신건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발견은 향후 탈북자들의 치료와 적응

을 돕거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한국인들이 염두

에 두어야 할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

시적 관점에서 개인적 통일교육[39,44]을 위한 주요 콘텐츠

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대인 간 커뮤니케이

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현실인

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TV 시청 등 매스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문헌들[32,34]이 있

음을 고려하여 미디어 메시지의 제작이나 프로그램의 기획

에 있어 탈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취약한 정신

건강을 배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신건강

을 위해 보다 거시적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최근에 와서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을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미시적 개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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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건 정책만이 긴급한 것만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인도적 정책은 제3국, 특히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정책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이탈주

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한 한국행을 돕기도 하는 측면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정부에 의해서 불법체류자, 밀

입국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난민협약상의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였음에도 여전히 폭

력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체포되면 북한에 송환된다는 

극도의 공포감속에서 유랑하고 있다[1]. 김대중 정부와 노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정

치적 논리를 가지고 소위 ‘조용한 외교’ 정책으로 일관해 왔

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은 대중국 무역흑자로 인해 점

차 중국에 의존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논리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은 체포와 강제소환의 공

포속에 떨면서 갖은 인권침해를 견뎌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폭력 문제를 사실상 좌시하는 비인도적이고 무기력

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2]. 한국의 북한이탈주

민 정책은 이들의 정신신체건강의 심대한 훼손과 더불어 통

일과정에서 막대하게 증가하는 심리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고 집행되고 있으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제3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논리

가 아닌 정신건강과 인권의 논리로 풀어 가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과 설득, 국제적 공조, 비정부기구와의 협

조, 국제적 전문가 지지연결망(international professional 

support network) 구축[42]등 구체적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일시적 보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남성들로만 국한하였다

는 점에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유용한 작업임이 틀림없으

나, 북한이탈여성들은 제3국에서 여성난민으로서 매우 위협

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중국에서의 장기체류 과

정에서 남성들과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고[45] 범죄폭력 피

해 위험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에는 성별 차이

가 있다는 선행연구[23,46]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북한이

탈남성들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

구는 후속연구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남

성들의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비록 국책연구원의 전

문인력의 조사설계를 거쳐 획득된 비교적 양질의 데이터라

고 하더라도 눈덩이표본추출 과정에서 표본의 편향성 문제

가 잠재하며, 그것이 연구결과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들을 포함한 난민들

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연구에 대체로 표본추출의 편의성

이 제한점으로 거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36,43],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제한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범죄폭력피해에 

대한 반응으로만 측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는 심리적 

외상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른 심리적 기능도 함께 측정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북한이탈남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폭력피해; 정신건강;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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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외상과, 외상으로 인한 사회생활행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서 생활한 때와 이탈과정에서 심신에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리라 기대된다. 조사

대상과 내용을 타 연구의 이차자료를 활용한 결과 연구내용이 제한된 점, 정신외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점 등이 있으

나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의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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